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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온라인베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베팅의 편리성과 다양한 

기회로 국내 불법 도박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이상에 달하며,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 또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전자복권 외에 다른 유형의 온라인베팅도 

확대허용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

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과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경주류 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으로 양성화하게 되면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

가 합법 온라인베팅 이용자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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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online betting occurs on online where anybody can access through internet, thus, the 
online gambling market has been expanding. Domestic illegal gambling market size is 4 times 
bigger than that of legal gambling market, and illegal online betting market is rapidly growing 
as well. Currently online gambling does exist domestically in form of Sports promotion voting 
rights, also known as, Toto and Proto and internet lottery. However, the need for other types 
of online gambling to be permitted, expanded and managed has been suggested. This research 
has analyzed online gambling users, online gambling addicts and general population’s awareness 
on expansion and operation of online gambling, contraction measures of illegal online gambling 
and operation measures in case of permitted expansion of online gambling. The result of this 
research’s analysis showed that each group has significantly different awareness level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ermitting online gambling’s expansion. Also, it showed that each group 
has significantly different awareness on permitting expansion of racing betting as a legal 
gambling item. Since it is the proven fact that illegal online gambling users could turn into legal 
users and that users could use the service more positively if online gambling is legalized through 
allowance and expansion process; one could expect the positive effects from permitting expansion 
of online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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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난 몇 년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학 

기술,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행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급속한 ICT발달로 새로운 유형

의 정보통신기기들이 상용화되면서 온라인베팅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보

고서(2014)에 의하면, 세계 온라인사행산업 매출액은 

2012년 기준 382.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약 501.3억 

달러까지 매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1]. 국내

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의하

면, 2015년 국내에서 합법으로 이뤄진 사행산업 총매출

액은 20조 5,042억 원으로, 이로 인한 재정수입은 조세 

2조 4,153억 원, 기금 등 출연 3조 4,294억 원 등 총 5조 

8,44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2].

반면, 2015년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83.7조 원에 달

하며, 그 중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베팅은 약 25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불법 온라인베팅

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어 그 폐해가 확산되

고 있다. 더욱이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의 경우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법 사이트 추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많은 국가들에게 당면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온라인베팅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를 통

해 불법 베팅시장을 축소시키고 합법 베팅시장으로 유

인함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5].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EU 등 몇몇 

국가들은 온라인베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

이다[6]. 이들 국가들은 모바일 이용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베팅을 규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불법시장을 키우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즐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오프라인 베팅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여 운영하듯이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공간을 구

현하자는 논리이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견해로 온라인

베팅 종목을 확대하여 허용한다면 다양한 휴대기기를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도박중독자가 증

가하고, 이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

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7].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든 이는 국민들

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베팅 허용으로 인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하는 것은 정책결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일반인뿐 아니라 온라인베팅 이용자 및 중

독자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대상자들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일

반인 및 이용자, 중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베팅
온라인베팅(online betting)의 개념 및 적용범위는 각 

국가나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용어 또한 

법적 혹은 학문적 입장, 산업적 접근차원 등에 따라 다

양하다. 즉, 인터넷도박(internet gambling), 인터랙티브

도박(interactive gambling), 온라인도박(online gambling), 

사이버도박(cyber gambling), 원격도박(remote gambling)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베팅은 도박의 

확대된 개념으로 인터넷 매체 및 인터넷 채널을 이용하

여 베팅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온라인카지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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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구매상한 결제수단 비고

온라인
경주

경마 1경주당 
10만원

실시간 
계좌이체 2009년 중단

경륜･경정 1경주당 
10만원

실시간 
계좌이체 2007년 중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베팅)

1회차당 
10만원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004년 6월부터 
온라인발매 시작

전자복권 1일 
10만원

상품권, 
포인트 등 
10여종

1998년 7월부터 
인터넷발매 시작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체육진흥투표권 3,013 3,264 4,014 3,787 3,974 4,015
전자복권 315 539 502 335 242 319

포커, 온라인빙고, 온라인경주, 전자복권 등이 포함된다

[6][8]. 온라인베팅의 유형은 오프라인 도박과 유사하여 

온라인 내기(스포츠베팅, 온라인경주), 게이밍(온라인 

카지노, 온라인포커, 온라인빙고, 온라인보드게임), 복

표(온라인복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9].

국내의 합법 온라인사행산업은 2004년부터 온라인베

팅(경주베팅, 전자복권, 스포츠베팅) 사업을 허용하여 

시행되었으나 2006년 7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경주

(경마･경륜･경정) 베팅은 2009년 중단되어 현재 온라인 

스포츠베팅과 전자복권 두 가지 종목만 합법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표 1. 국내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별 주요사항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10) 

2. 국내외 온라인베팅 현황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과 전자복권 두 가지의 종목이 있다. 먼

저, 온라인 스포츠베팅인 체육진흥투표권은 축구･농

구･야구･골프･씨름･배구 총 6개 운동종목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단위투표금액은 100원∼1,000원(1인 구매한

도 10만 원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내 체육진흥투

표권의 총 매출액은 2015년 기준 3조 4,494억 원을 기

록, 그 중 온라인상의 매출액은 4,015억 원으로 집계되

었다[2]. 다음 전자복권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매하는 

형태로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온라인복권과 같은 의

미를 지닌 복권이다
1). 전자복권은 추첨식 인쇄복권을 

1998년 7월부터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1년 

5월 즉석식 전자복권을 최초로 발행한 이래 현재 온라

1) 온라인복권은 복권 판매장에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

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 단말기를 통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며, 전자복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구분됨

(해외에서는 온라인복권으로 통용되고 있음) 

인복권, 결합복권
2), 인쇄복권, 전자복권 4개(발행 상품 

12종)의 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국내 복권의 총 매출액

은 2015년 기준 3조 5,551억 원을 기록, 그 중 전자복권

의 매출액은 31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2].

표 2. 국내 합법 온라인베팅 매출현황(2010∼2015)
(단위: 억 원)

(출처: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2016.06) 

전 세계 온라인베팅 종목별 매출규모(2012 기준) 중 

온라인스포츠베팅이 185.6억 달러(48.5%)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 다음 카지노 71.5억 달러(18.7%), 포커 46.1

억 달러(12.1%), 공공복권 44.9억 달러(11.7%), 빙고 

23.1억 달러(6.0%)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1]. 온라인

베팅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iTV, 텔레매틱스 등 

매우 다양한 단말기들을 통하여 인공위성, WiFi,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제공

되는 베팅을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온라인베팅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대비하

여 유럽연합(EU) 국가뿐만 아니라 북미 및 아시아 국

가 등에서도 온라인베팅을 합법화하는 추세이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등의 유럽과 미국(네바

다주, 뉴저지주), 호주(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즈

랜드) 및 뉴질랜드 등에서도 스포츠베팅 및 복권 외에 

경주, 카지노, 포커, 빙고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온라인베

팅으로 합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10].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는 스포츠베팅(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이 운

영되는데 비해, 일본은 스포츠베팅 및 복권, 경주(경마: 

전화), 마카오는 경마, 경견, 축구, 홍콩은 경마, 복권, 축

구 등의 온라인베팅이 합법화된 상황이다[6][11]. 또한, 

온라인베팅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온라인도박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개정하거나 불법 온라

인베팅 확산을 제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2) 추첨식 인쇄복권(연금복권 520)을 결합복권(인쇄･전자)으로 전환함

(2015.4) 

3) 빅토리아, 퀸즈랜드, ACT(캔버라를 포함하는 수도권 구역)는 온라

인도박을 지배할 특별한 입법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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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일반인
온라인베팅
이용자

온라인베팅
중독자

성별 남 665(51.9) 312(72.2) 132(91.7)
여 617(48.1) 120(27.8) 12(8.3)

결혼 기혼 803(62.6) 226(52.3) 74(51.4)
미혼 479(37.4) 206(47.7) 70(48.6)

연령 10대 116(9.0) - 5(3.5)
20대 215(16.8) 118(27.3) 27(18.8)
30대 266(20.7) 189(43.8) 66(45.8)
40대 297(23.2) 95(22.0) 26(18.0)
50대 268(20.9) 30(6.9) 15(10.4)

60대 이상 120(9.4) - 5(3.5)

3. 온라인베팅 관련 선행연구
기존 온라인베팅 관련 조사보고서들의 경우 주로 이

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중 온라인베

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6][13][17-19]. 온라인도박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12], 온라

인사행산업의 확대로 이용자들의 중독성 심화를 우려

(76.2%)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 스포츠베팅 축소방안으로는 ‘엄격한 온라인베팅 

사이트 운영자의 단속 강화(25%)’, ‘신속한 단속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20%)’, ‘상품경쟁력 강화 및 합법시장 

규제완화로 사설사이트 이용자 유도(20% 이상)’ 등으

로 조사되었다. 

온라인도박의 역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합법 이

용자와 불법 이용자로 구분하여 병적도박 위험성과 불

법도박 확산 가능성을 탐색한 권선중 등의 연구에 의하

면[14], 합법 온라인도박 이용자의 경우 병적도박과의 

사용량-반응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불법 이용자

에서는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도박 확산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에서도 합법 및 불법 인터넷 도박

행동 빈도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도박의 낮은 위험성을 제안한 연구결과[15]와 유

사한 점을 제시하였다. 온라인도박 관련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Shaffer 등[16]은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대부분 상식적 판단

에 따른 가설적 주장이나 다양한 도박 경험이 혼재된 

자기보고 자료에 근거했다는 점과 도출된 연구결과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14]. 서원석･이민재(2010)의 연구에서는 합

법 도박이용자와 불법 도박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 동기의 차이를 분석하여 합법 이용자와 불법 이용

자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불법 

이용자가 합법 이용자 보다 ‘금전적 동기’와 ‘일상탈출

과 유희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동기의 차

이검증으로 합법 이용자가 향후 불법 이용자로 전환된

다는 가설을 부정하였다[20]. 이충기･이봉구(2009)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스포츠베팅 이용자를 갬블링 열정

척도(GPS)에 의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인터넷 

갬블링 열정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도 하였다[13]. 

기존의 관련 보고서나 연구들이 사행산업 이용자의 

실태조사 및 불법도박 실태조사 등 사행활동에 대한 이

용행동 및 일반인의 도박에 대한 인식 등이 이뤄진 적

이 있으나, 온라인베팅 이용자 및 중독자, 일반인 집단 

간 인식차이 및 온라인베팅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

악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 그리고 일반인

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반인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7

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25일부터 5월 30

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경우 리서치 회사에서 확보한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진행되었으며, 온라인베팅 중독자는 지역별 한국도

박관리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중독자들을 대

상으로 각각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내용은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부

정적 인식,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온라인 경주베팅

(경마･경륜･경정)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 인식, 인구 

통계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베팅 

이용자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432부, 온라인베팅 중독자

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144부, 일반인은 온라인조사를 

통해 1,282부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었다.

표 3. 표본의 특성(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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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00만원 미만 211(12.5) 54(12.5) 27(18.5)
소득 100~200만원 미만 218(17.0) 80(18.5) 32(23.3)

200~300만원 미만 267(20.8) 100(23.2) 46(31.4)
300~400만원 미만 259(20.2) 83(19.2) 16(11.0)
400~500만원 미만 153(11.9) 55(12.7) 9(6.2)

500만 원 이상 174(13.6) 60(13.9) 14(9.6)
거주지 서울 247(19.3) 87(20.1) 37(25.3)

경기/인천 366(28.5) 77(17.8) 39(26.6)
경상권 325(26.7) 142(32.8) 23(15.8)
전라권 138(10.8) 56(13.0) 22(15.8)
충청권 144(11.3) 56(13.0) 7(4.8)
강원권 44(3.4) 13(3.0) 15(11.0)
제주 18(1.4) 1(0.2) 1(0.7)

교육 고교졸업 미만 104(8.1) 3(0.7) 11(7.6)
수준 고교졸업 217(16.9) 43(10.0) 27(18.8)

대학재학 181(14.2) - 15(10.4)
대학졸업 674(52.6) 329(76.2) 78(54.2)

대학원 이상 106(8.2) 57(13.1) 13(9.0)
직업 사무/기술직 396(30.9) 201(46.5) 32(21.9)

중고교생 및 대학생 215(16.8) 39(9.0)* 13(8.9)
전업주부 178(14.9) 18(4.2) 1(0.7)

전문/자유직 109(8.5) 36(8.3) 19(13.0)
자영업 98(7.6) 31(7.2) 16(11.0)

판매/서비스직 66(5.1) 30(6.9) 21(14.4)
경영/관리직 60(4.7) 19(4.4) 6(4.1)
기능/생산직 39(2.0) 19(4.4) 14(9.6)

공무원 29(2.3) 12(2.8) 5(3.4)
정년퇴직/연금생활자 15(1.2) 2(0.5)** 1(0.7)**

무직 46(3.6) 19(4.4) 12(8.2)
기타 31(2.4) 6(1.4) 6(4.1)

합계(표본수) 1,282 432 144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일반인
온라인베
팅
이용자

온라인베
팅
중독자

 1 장소와 시간의 구애 없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이용 2.62 3.13 2.34

 2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불법 온라
인베팅 이용자 감소 2.44 2.78 2.17

 3 온라인베팅이 합법화되면 경마장
(스크린)의 이용 혼잡도가 완화 2.60 2.87 2.17

 4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수익금 증
가로 국가재정에 도움 2.66 2.93 2.54

 5 온라인베팅 확대허용함으로써 해
외 기반 불법사이트 이용률 감소 2.61 2.83 2.40

 6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베팅 영업
장 방문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가능 2.85 3.07 2.72

 7 온라인베팅을 통해 친구와 어울리
거나 이용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 3.17 3.40 3.35

 8 온라인베팅은 환급금, 예치금 관리 
등 재무관리가 오프라인보다 편리 2.35 2.72 2.10

 9 온라인스포츠베팅은 경기관람과 
베팅을 동시에 즐기고 재있음 2.81 3.09 3.04

10 좋아하는 스포츠경기의 정보 분석, 
베팅결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 2.73 3.06 2.85

(주: * 대학생, ** 농업/어업/축산업/임업 종사자) 

2. 측정항목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기존 관련 연구 및 기사, 보도

자료 등을 통한 문헌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을 구성한 

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3)를 통해 측

정항목 검토과정을 거쳐 설정되었으며, 모든 항목은 5

점 만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4. 측정항목 도출 근거
구분 측정항목 항목수 관련 연구

온라인베팅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10), 
부정적 인식(10)

20 [6][8]
[17][18]

온라인베팅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온라인베팅 종목 중 온라인경주베팅
(경마･경륜･경정) 확대허용에 관한 
의견 및 건전발전방안(6),
사설(불법) 온라인베팅의 
축소방안에 대한 의견 및 효과(14) 

20
[6][9]

[14][19]
[20][21]

3) 전문가 의견조사는 법조계(변호사(2인), 경찰서 수사계(1인), 학계(8

인), 관련 센터 및 전문위원, 실무자(7명),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7

인) 등 총 2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일대일 심층인터뷰를 통해 

측정항목에 대한 검토과정을 수행하였음

Ⅳ. 분석결과

1.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온라인베팅 이용자 및 중독자, 일반인 대상으로 현행 

온라인베팅 종목을 보다 더 확대허용 시 긍정적･부정

적 인식에 대해 세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

정한 결과, 이용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인, 중독자 순으로 분석된 반면, 부정적 인식

의 경우 중독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 일반인, 이용자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차이를 

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베팅(온라인스포

츠베팅, 전자복권) 종목과 운영여건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허용해야 한다는 인식(항목 2/3/4/5)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온라인베팅 중독자의 경우 일반인 보다 낮게 보고 있었

다. 반면, 온라인베팅은 오프라인베팅에 비해 다른 사람

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인식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5.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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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

일반인
온라인베팅
이용자

온라인베팅
중독자

 1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합법 및 
사설 온라인베팅 이용자 동시에 
증가

3.61 3.17 3.43

 2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도박중
독자 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3.99 3.52 4.22

 3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청년세
대의 도박이용 폐해가 심각 4.02 3.53 4.25

 4
온라인베팅은 관련 범죄뿐만 아
니라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 
증가

3.96 3.42 4.23

 5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에 불건
전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적 문
제발생

3.84 3.35 3.80

 6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가 유통되어 다른 문제를 유발 3.89 3.45 4.09

 7 주로 혼자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베팅에 비해 중독가능성이 강함 4.06 3.57 4.33

 8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의 
베팅속도가 더 빠름 4.07 3.63 4.40

 9 온라인베팅 중독은 겉으로 잘 드
러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확대 4.03 3.52 4.31

10 불법 온라인베팅은 다양한 상품
과 방식 때문에 과도하게 베팅 3.95 3.47 4.24

온라인 경주베팅(경마･경륜･경정)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일반인
온라인
베팅
이용자

온라인
베팅
중독자

 1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 한다면 
불법 사이트 이용자의 감소 예상 2.64 2.94 2.48

 2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할 경우 
현재 합법 온라인베팅의 1회 베팅한
도(10만원)의 상항조정이 필요

2.59 2.84 2.68

 3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할 경우 
현재 합법 온라인베팅의 1일 베팅한
도(토토: 최대 60만원, 복권: 10만
원)의 상향조정이 필요

2.46 2.73 2.55

 4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할 경우 
환불규정 완화, 환급금 즉시 지불 등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운영이 필요

3.32 3.33 3.28

 5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할 경우 
이용자의 누적베팅금액과 이용시간 
알림서비스 등 자기통제 강화를 위한 
각종 장치를 사전에 마련

3.75 3.57 3.50

 6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할 경우 
현재 정부운영의 상담센터, 상담전화 
등 예방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사행산
업사업자도 병행

3.73 3.51 3.70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온라인베팅 중독자의 인식수준이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인, 온라인베팅 이용자 순으로 

파악되었다. 온라인베팅의 종목을 현행 수준보다 더 확

대허용 할 경우 ‘도박중독자 증가’, ‘청소년 및 대학생들

의 온라인베팅 이용증가로 청년세대의 폐해가 심각’ 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중독자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일반인, 온라인베팅 

이용자 순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

다. 예외적으로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합법 및 사설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동시에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음란물 및 폭력물 등의 불건전한 정보가 사설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유통되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이

다’라는 두 항목(항목 1/5)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중독자, 이용자 

순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차이 

2.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베

팅 종목인 전자복권과 온라인스포츠베팅 이외 온라인 

경주베팅(경마･경륜･경정)을 합법적으로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주베팅을 확대허용 시 사설사이트 이용자

가 감소될 것이다(항목1)’에 대해 온라인베팅 이용자

(2.94)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반인(2.64), 중

독자(2.4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베팅 중독자는 

온라인 경주베팅을 합법화하더라도 사설사이트 이용자

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경

주베팅을 확대허용 시 누적 배팅금액 및 이용시간 알림 

등 자기통제 강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독자, 일반

인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주베팅 운영방식에 있어

서는 1회/1일 베팅한도 상향조정이 필요, 이용자 편의

를 반영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 이용

자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자, 일반인 순으로 나

타났다.

표 7.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시 운영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3.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 인식
불법 온라인베팅의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일반인은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 결제대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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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관한 
효과성 인식

일반인
온라인
베팅
이용자

온라인
베팅
중독자

 1 합법 온라인베팅 사이트의 1회 베
팅한도 상향조정 2.74 2.95 2.74

 2
합법 오프라인 영업장(본장, 장외발
매소) 내에서의 스마트폰 이용 가능
한 베팅 허용

2.64 2.95 2.69

 3 합법 온라인베팅을 확대허용(경마, 
경륜, 경정 등) 2.74 3.01 2.46

 4 합법 온라인베팅에서의 마일리지, 
포인트 등 각종 혜택 제공 2.86 3.16 2.54

 5 합법 온라인베팅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욕구 충족 2.89 3.17 2.72

 6 합법 사행산업 운영 시 이용자 편의
를 반영한 운영방침으로 전환 3.05 3.29 3.06

 7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 IP차단을 
통한 이용자 접근차단의 예방정책 3.37 3.30 3.16

 8 불법 온라인베팅 사업자에 대한 단
속 및 처벌 강화 3.71 3.62 3.47

 9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에 대한 처
벌 강화 3.73 3.66 3.44

10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에 대한 상
담 및 교육 실시 3.38 3.31 3.51

11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를 전문적으
로 모니터링하는 기관 운영 3.67 3.49 3.55

12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 결제대금 
추적 및 차단, 운영수익의 몰수 3.76 3.59 3.67

13 상담센터나 상담전화 등 예방치유 
관련 프로그램 강화 3.45 3.40 3.80

14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 신고센터의 
활성화 및 시민의 신고 강화 3.53 3.37 3.66

및 차단하고 운영수익을 몰수(3.76), 온라인베팅 이용자

는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처벌 강화(3.66), 온라인

베팅 중독자는 상담센터나 상담전화 등 예방치유 관련 

프로그램 강화(3.80)가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중독 예방 및 관리방안(항목 

10/13/14)이 온라인베팅 중독자에게 가장 높게 인식되

고 있었으며, 일반인, 이용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현재 온라인베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온라

인베팅 중독 예방 및 관리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불법 온라인베

팅 사이트 단속 및 감시활동을 통한 축소방안(항목 

7/8/9/11/12)에 대한 효과는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온라

인베팅 이용자 및 중독자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표 8.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관한 효과 인식차이

Ⅳ. 결 론

온라인베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높다.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도 인

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연령계층의 확산으로 각계각층

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불법 도

박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이상에 달하며, 불법 온

라인베팅 시장 또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허용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과 전자복권 외에 다른 온라인베팅 종목도 확대허용하

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이용자 및 중독자, 일반인 대상으로 온라인베팅 확

대허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온라인베팅 확대허

용 시 건전운영방안,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긍정적 인식에 있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온라인

베팅의 부정적 인식은 온라인베팅 중독자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인, 이용자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온라인베팅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대상이 중독자이므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해석되며,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경우 높은 긍정적 

인식수준과 낮은 부정적 인식수준을 보여 온라인베팅 

이용을 합리화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일반인들의 인식분석결과, 온라인베팅의 확대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을 추진하기에는 국민

적인 인식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합법 온라인베팅 종목으로 경주베팅(경마･경

륜･경정)을 확대허용할 경우 건전운영방안에 대한 인

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

다. 즉, ‘베팅한도 상향조정’과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필요 인식

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자, 일반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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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경우 자신의 베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베팅한도의 상향조정을 원하면서 

보다 편리한 베팅 이용을 원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인

식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누적 베팅금액 및 

이용시간 알림 등 자기통제강화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이용자, 중독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반면, 중독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고 여긴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들이 중독자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기통제강화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온라인 경주베팅을 합법화할 경우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을 측정한 결과, 온라인

베팅 이용자의 인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일반인, 

중독자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독자의 경우에는 온

라인 경주베팅을 확대 허용 하더라도 불법 온라인베팅 

이용자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나 불법 온라인베팅 사이트에서는 무제한 베팅횟수

와 베팅한도, 높은 배당률 등의 여건을 합법 온라인베

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차이로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에 대한 효과성에 대

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측정항목별 세 집단 간 유

의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합법 온라인베팅의 베팅한도 

상향조정’, ‘스마트폰 활용한 베팅허용’, ‘온라인 경주베

팅 허용’, ‘상품의 다양화’ 등에 대한 온라인베팅 이용자

의 인식이 중독자 및 일반인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

었다. 즉, 이용자 편의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이어서 이용

자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경우 스마트폰 활용의 베팅 허용

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대중

적인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확산으로 게

임 및 오락이 대다수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사된 바 있다[22]. 반면, 

온라인베팅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중 ‘중독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중독자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일반인, 이용자 순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베팅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독자들이 중독 예

방과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베팅이 확대허용될 경우 이용자들이 중

독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불법 온라인베팅 축소방안으로 ‘사설 베팅사이트 결

제대금 추적 및 차단’, ‘운영수익 몰수’, ‘사설 온라인베

팅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설 온라인베팅 사업자

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온라인베팅 확대허용

으로 인한 양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불법 온라인베팅 확

산을 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관리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 온라인베팅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

인베팅을 확대허용함으로써 온라인베팅 시장을 양성화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 중독자와 일반인 대상의 

인식수준 파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온라

인베팅 확대허용을 통해 양성화하게 되면 불법 온라인

베팅 이용자들이 합법 온라인베팅으로 전환하게 되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온라인베팅 확대허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베팅의 

경우 이용자들의 베팅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하여 중독

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베팅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

점[23]이 있지만 반면,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이용자들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온라인베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가 전문리서치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의 온라인베팅 이용 특성은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가끔 휴일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온라인베팅 이용자를 대표한

다고 보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

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전자복권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확률표본 추출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구성

한다면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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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법 뿐 아니라 불법 온라인베팅 시장규모 및 

확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통해 합법 이용자가 불법 이용

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

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온라인베팅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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